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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을 배달하는 우체국

눈으로 덮였던 길을 녹이며

우체국 문 앞으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수줍은 설렘과 진심을 실은

봄의 편지가 우체통에 쌓인다

누군가의 시작을 알리는 풋풋한

봄의 우편배달

비가 쏟아지고 매미가 우는 여름에도

우체부의 오토바이는 쉬지 않는다

유니폼에 맺힌 정성 어린 땀방울이

멀리 있는 가족의 안부를 싣고

여름을 가로질러 앞마당에 닿는다

낙엽이 길을 덮을 때

우체국 창가에는 그리움이 차오른다

기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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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등  

        계절을 배달하는 우체국

마음을 담아 쓴 손편지와 정성껏 포장한 상자들이

든든하게 쌓여가는 계절

보내는 이의 마음도 빨갛게 익어가는 가을이다

하얀 눈이 세상을 하얗게 덮은 날

우체국 안은 여전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있다

새해를 축하하는 카드와 서로에게 향하는 따뜻한 마음의 편지가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녹일 준비를 한다

가장 추운 날에도 가장 따뜻한 소식을 전하는 곳


